멜티 블러드 스토리 모드 번역본

Re·Act 타이틀
하얀 여름에 눈이 내린다.

어떤 여름 밤의 뒤, 거리에는 불면증이 퍼지고 있었다.
잠이 들기 전, 방울 소리가 들리면 『자신에게 살해당하는 꿈』을 꾼다.
검은 고양이라면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얀 고양이라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고양이를 본 자는 두 번 다시 눈을 뜰 수 없다―――

거리는 잠을 무서워하고, 동시에 하얀 꿈에 물들어 간다.

다시 구축되는 환영의 여름.

일어날 리 없을 터인 만남과 재회, 뒤얽히는 구적들.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자신 뿐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잠든 채 눈을 뜨고
있지 않은 것은 자신 뿐인 것인가.

흑막
같은 사람 없는 거리, 하룻밤뿐인 광상곡.


꿈을 다루는 검은 고양이와의 유희가 시작되었다.

�원문은 쿠지라마쿠(鯨幕). 흰 색과 검은 색의 세로 줄무늬에, 위아래로 검은 천을 덧댄 휘장. 장례식에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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